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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관북리유적 출토 목간을 통해 본

백제 의 용례와 기능 기초적 검토

1)

신광철 *

국문초록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군사고고학 전공* ( )

부여 관북리유적 차 발굴에서는 국내 단일 유적 최대 규모인 점의 목16 329

간이 출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다수의 백제 이 확인되었다 특히, . ·

등 그간 보기 드물었던 관직 및 등 주· · · · ·

로 에 해당하는 관등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본고는 백제 관작 체계 전체를 확정적으로 복원하기보다 이들 관작의 용,

례와 기능을 세기 중반의 맥락에서 기초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북리6 . ,

유적 출토 목간은 사비기 백제의 인사 운영과 지방통치 문서행정의 실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문헌 중심의 기존 이해를 보완하는 실증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백제 및 고대 연구에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크다.

주제어 백제 관북리유적 목간: , , , , , , ,軍制 小將軍 都督 道使 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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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년대 이전부터 백제 왕1980

궁터 후보지로 주목받았던 부여 관북

리유적 조사가 최근 차까지 진행되17

었으며 지난 월 일 차 발굴 성과, 2 5 , 16

에 대해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차 구역은 차 조사에서 확인된16 14

대단위 성토 대지와 연결된다 관북리.

유적은 이 성토 대지 조성 시점을 기

준으로 발전했는데 발전 단계는 연구,

자에 따라 단계로 나뉜다2~4 .

차 발굴에서 백제시대 구지표로 파악한 층군은 차 발굴 결과 청14 1 16

동기시대 추정 수전 및 저습지에 해당함이 밝혀졌는데 이를 대지로 활,

용하기 위해 백제시대에 최대 까지 성토하였다150 .3)

1) 강동석 사비도성의 경관 해석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58-2, ,� �

쪽2025, 38 .

2) 김지선 부여 관북리유적의 형성과 변천 한국고고학보 한국고고학회, , 2025-2, , 2025,� �

쪽 수정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여 년만의 귀환 사비백제의 악기와 문서452 ; , 1,500 ,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 관북리 유적 조사 성과 기자간담회 설명자료 국립부여문화유,

산연구소 쪽 수정, 2026, 22 .

3) 김지선 앞의 글 쪽, , 2025, 453~454 .

그림 사< 1> 비도성 범위 추정도1)

그림 목간 출토 지점 차 구역 호 배수로< 2> (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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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구역은 성토 대지를 기준으로 하부의 단계 상부의 단계 문화6 1 , 2·3

층으로 구분된다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호 배수로는 성토 대지가. 1

조성되기 이전인 단계에 해당하며 배수로 동편 굴립주 건물지로부터1 ,

떨어진 곳에서 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과 도 출토된 것20m 328 .

을 보면 상기 건물지는 목간을 제작관리했던 행정 관청이었던 것 같다· .

명 목간 배수로 바닥에서 수습한 단년생 초본 식(540)· (543) ,

물의 탄소연대값 년 세기 중엽의 삼족기 등을 통해 배수로는(433~595 ), 6

사비 천도 직후부터 세기 중반 사이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538) 6 .4)

상기 조사에 대해 조사단이 강조한 점은 총 가지이다 국내 수4 .

량 사비기 시기의 목간이 출토되어 사비 천도 후 백제 중흥을,

위한 국가 문서행정을 알게 된 점 로 삼국시대 실물이 출토,

되어 백제의 소리를 복원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그러하다.

목간이 단순한 이나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의 실무가 지속해

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문서 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 ,

본고에서는 이 방대한 자료 중에서 여러 등 백제 이 갖는 고

대 군사사적 의미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자간담회 자료를 보면 ‘ 가 적힌 번 목간을 제’ 31

시한 뒤 ‘공적이 개인 도족이를 소장군으로 삼다4 . 라는 의미의 인사 관’

련 문서로 해석하였다 이때 은 동아시아 에서 상당히 특수한. ‘ ’

위치에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및 는 처음 확인된 관작. , ‘ ’ ‘ ’

이며 는 기록을 근거로 단위 지방관에 국한하다가 최, ‘ ’ � �

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관직이다.5) 그 외 , , ,

등 의 관등이 주로 나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목간에서 확인된 관작 중 무관직 및 실무와 접점이

큰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문서행정 영역과의 연결 가능성도 제한적,

으로 논의하겠다 물론 최근에 공개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예비적. ,

4)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앞의 글 쪽, , 2026, 7~23 .

5) 송기섭 를 통해 본 의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 , 119,� �

학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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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향후 보존처리 정밀 판독 정식 발굴, , ,

보고서 간행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백제 관작 체계 전체를 확정적으로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목간에 나타난 세기 중반 의 용례기능, , 6 · ·

서식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설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목간에 수록된 문구 검토2.

번 목간에는 번 목1 ‘ ’, ‘ ’, ‘ ’, 2

간에는 ‘ 6) 과 번 목간에는’, ‘ ’ ‘ ( )’, 3

번 목간에는 번 목간에는 번 목간에는‘ ’, 4 ‘ ’, 5 ‘ ’, 7 ‘ ’,

번 목간에는 번 목간에는 가 쓰‘20 ’ ‘, 31 ‘ ’

여 있다 대부분은 관작 이름만 쓰여 있지만 번 목간의 경우 상대적. ‘ + ’ , 31 ,

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번 목간 과2.1. 31 : ‘ ’ ‘ ’小將軍 刀足二

8)

번 목간을 보면 대체로 길이가 내외31~34 28 7)로 조사단은 발처럼

끈으로 엮어 한 형태의 문서 일부로 보았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완형에 가까운 목간이 총 점 공개되었으며 그중 점에는 글자가 보이6 , 2

지 않는다 그리고 번 목간에 라는 문구가. 31 ‘ ’

6)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앞의 글 쪽 적 으로 판독했지만 독음은 기, , 2026, 25 . ‘ ( )’ , ‘ ’

로 적고 있다 에는 그 음이 척 과 같다 라고 적고. ‘ (ch-) ( , .)’� � �

있다 발음 기호로는 나 로 쓸 수 있는 터라 양자는 분명히 다른 글자인데 혹. ‘chì’ ‘qì’ ,

와 같은 형태가 비슷한 글자와 혼동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 , .

7) 심상육 부여 지역 백제 목간의 발굴 현황과 분포 목간과 문자 한국목간학회, , 30, ,� �

쪽 그간 부여에서 수습된 점의 목간 중 점이 기다란 판자형이다2023, 55~56 . 166 146 .

그중 판자 양쪽에 홈을 판 것은 길이 이하의 것과 사이군만 확인되었으15 15~25

며 판자 양쪽에 홈이 없거나 구멍이 뚫린 것은 다양한 규격이 확인되었다, .

8)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앞의 글 모든 그림은 상기 자료에서 발췌했다, , 2026. .



부여관북리유적출토목간을통해본백제 의용례와기능 기초적검토 · 신광철

쓰여 있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9)

판독이 불분명한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문구를 분절하면 ‘ + +

의 음절로 나누는데 큰 이견은 없다 이중 과 달+ ’ 4 . ‘ + ’

리 앞의 와 뒤의 는 해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 ‘ ’ . ,

다른 목간에 나오는 문구의 구조관작 이름 장군직 임명 또는 인사발령( + ),

에 대한 목간이라는 추정 하에 앞뒤의 글자는 이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총 가지 정도의 해석안을 도출할 수 있을 듯싶다3 ( ) .10)

9) 전체 길이 및 다른 목간에 남아 있는 상단의 글자 수와 비교했을 때 자 위로 자9

정도의 글자가 더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목간의 인명이 모두 자 인 것을 고려. 4 [ ]

했을 때 하단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10) 를 인명으로 보고 다음 목간으로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

있지만 의 인명을 굳이 자 형태로 끊어서 새겼을 리는 없다고 본다 설사, ‘3+1’ .

인명이 자라 하더라도 관등 이름도 아니고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문구만 다른 목3 ‘ + ’

간에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별도의 관작이나 일 가능성도 있으나 비교 사. ,

그림 백제 관작이 적힌 목간< 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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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 임명 관직 인명 인사발령 문서+( + )+ :

해석 공훈 개 또는 등급 공훈으로 도족이를 소장군에 임명한다: 4 4 .11)

평정 상태 관직 인명 식별번호 장부 정리용 문서+( + )+ +( ?): ( )

해석 공훈 개 또는 등급인 자 소장군직 도족이 또는 도족: 4 4 , ( ), , 2

인명 임명 관직 포상 인사발령 포상 문서+( + )+ : +

해석 공사를 소장군으로 삼고 칼 자루 쌍을 주었다: , 2 1 .

칼 자루를 충분히 더하였다2 .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상기 자가 하나의 완전한 서술문인지 장9 ,

부 등에 정리한 축약문인지 여부인데 우선은 장군직 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앞뒤 내용을 포함해 하나의 서술문으로 인지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봤을 때 주어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다. , .

에는 의 형상을 원숭이와 새 발톱에 비유하면서 처럼으‘~ /� �

로 삼다 또는 이 되다만들다의 용례로 삼았으며 에는’ ‘~ / ’ , � �

의 뜻과 용례를 두고 짓거나 만들다 다스리다치료하다 시킨다하게‘ ’, ‘ / ’, ‘ (

하다 어조사 성씨 돕다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 ’, ‘ ’, ‘ ’ .12) 그렇다고 했을

때 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소장군으로 삼는다 또는 소장‘ ’ ‘ ’ ‘

군에 임명되다 정도가 적절하며 고문헌의 사례들을 참고할 때 앞에는’ ,

주어 즉 임명 대상이 나오는 것이 적합하다, .

가 이름이 된다면 는 이름 대신 다른 뜻으로 접근하‘ ’ , ‘ ’

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 발이라는 뜻 외에도 가득하다충분하다 그. ‘ ’ ‘ / ’, ‘

치다멈추다 만족시키다채워주다 성립시키다완성하다 지나치( )’, ‘ / ’, ‘ / ’, ‘

다 덧붙이다더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 ‘ / ’ .13) 이를 보면 칼 자루 쌍 또, 2 1

례가 전무해 이는 제외하였다.

11) 조사단 측 해석공적이 개인 도족이를 소장군으로 삼다은 안과 대체로 동일하다( 4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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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한 수량이나 예외적인 상황14)임을 서술한 건 아닐까 싶다.

즉 번 목간은 공사라는 인물이 어떠한 공훈을 세워 소장군에, 31

임명되고 군령권을 상징하는 기물이자 포상으로 칼 자루, 2 15)를 받았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포상 문서로 추정하고자 한다‘ + ’ .

번 번 목간 과2.2. 1 ·20 : ‘ ’ ‘ ’, ‘ ’都督 道使 旅武

앞선 번 목간과 달리 해당 목간은 를 훌쩍 넘는 크기로 반듯한31 30

목판형이 아니다 이것이 편철된 의 위계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

만 적어도 편철의 방식 및 책의 형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혹은 일회용 또는 연습용 최종 보고용 등 목간의 기능에 따른 형태. ,

차이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6)

번 목간에는 총 개의 문구가 적혀 있다 위에서부터1 3 . ‘ ’,

이 적혀 있는데 모두 관작 이름의 형태‘ ’, ‘ ’ , +

를 띠고 있고 이름은 모두 이다 도독의 경우 금석문과 문헌을 통, . ‘ ’ ,

해 고구려,17) 신라18)에서는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으나 백제에서

, . . , .. . . .� � �

.. . , . . , . . . .”

14) 신광철 고구려 연구를 위한, , 62, , 2024,� �

쪽 년 백암성주 손대음은 칼과 도끼를 던져 항복의 신호로 삼겠다라181~182 . 645 ‘ ( ) ’

며 당 태종에게 항복한다 칼과 도끼는 의 상징물로서 라면 출정 의식을.

통해 수여되었겠지만 에는 특정 관직의 임명 및 발령에 수반되는 기물이었을,

것이다 즉 이례적으로 자루를 준 것에 대해 이라는 표현을 썼거나 자루가 쌍. , 2 , 2 1

일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량 단위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 고대 문헌에서는 보통 숫자 기물의 형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가 이두‘ + ’ ‘ + + ’

식 표현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16) 이상일 부여 관북리 유적 연못 출토 목간과 목제품의 폐기양상 동서인문, , 19,�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쪽 목간은 오용의 염려 때문에 폐기하는 것, 2022, 170~174 .

이 일반적이다 또한 같은 부서에서 취급하는 목간이 같은 곳에 일괄적으로 폐기된. ,

점을 보면 공반 출토된 목간 의 성격이나 기능 역시 유사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

17) 이규호 세기 고구려 의 성립과 기능, 4~5 , 53,� �

고구려와 중국의 도독 개념이 달랐다는 점을 통해 삼국이 중원, 2015.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18) 40, , ,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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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음으로 확인된 관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번 목간에 적힌 는 기존에 에 인용된 의 기록만20 ‘ ’ � � � �

알려져 왔다 이후 발굴에서 수습한 백제 목간 및 기와에서 조금씩 사례.

가 확인되었지만 관련 자료가 워낙 영성하다 보니 고구려신라와 달리, ·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구려신라 연구 시 부차적으로 언급되, ·

거나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되곤 했다, .

한편 번 목간의 마지막 문구를 현재 조사단은, 1

로 판독하였다 해당 관등이 백제에‘ ’ .

서 처음 확인되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문헌 사료와의 정합성 그리고 목간 내 문구가 앞선

품 을 기준으로 한 품계 질서를 반영했을‘ (13 )’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 상황에,

서 여무를 곧바로 새로운 관등명으로 확정하는 것‘ ’

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대 중국에서 가 명 규모의 군 편제 단위‘ ’ 500

로 사용19)된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등에는. � �

사비기 도성이 부로 나뉘어 있고 각 부에서 백 명을 통솔했다고 하는5 , 5

데,20) 품 또는 그 이하의 무관이 그 정도의 병력을 통솔했다고 보기는13

힘들다 게다가 이 목간이 사비 천도 직후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본다면. ,

후대에 정비된 군사 편제의 규모를 그대로 소급 적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사단의 판독을 우선 존중하되‘ ’ ,22) 관등의

배열과 문헌 사료와의 정합성 문맥상, ‘ ’23)로 읽힐 가능성 또한 열어

신라의 경(661), . (785), , .”

우 군주 총관 도독 순으로 개칭됐다고 하지만 및 을 보면 도, ,

독이 이미 진평왕 대부터 등장해 총관보다 선행함을 알 수 있다.

19) 3 2, “ , , , , ,� �

그 외 설문해자 에도 라고 명시하고 있다, .” “ .” .� �

20) 94, 82, , “ , .”� �

21) 검색 결과(https://xiaoxue.iis.sinica.edu.tw/) (‘26.3.15.)

22) 그림 와 같이 가 아닌 일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

그림 번 목간< 4> 1

旅武 확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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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향후 정식 발굴보고서의 간행을.

통해 정확한 판독을 기대하는 바이다.

번 목간 의 순서2.3. 2 : 官爵

번 목간의 경우 번 목간과 유사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목2 , 1 . ,

할 부분이라면 맨 위에서부터 무독 도독 무독 순으로 관작이 기록되‘ ’

어 있다는 점이다 보통 관작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부터 서술하.

는 게 상례이다 목간의 성격이 일회용 또는 연습용이든 보고용이든 의. ,

도적으로 관작의 순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목간,

에 표기된 순서 그대로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주목되는 것은 무독 시해고기와 도독 족이리군 사, ‘ ’ ‘ ’

이에 일정 범위의 공간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위와 아래가 에.

23) , “ , : . , , ,� �

상서 에서 유래한 는 군대 를 철수해 무리 를, .” ‘ ’ ‘ [ ] [ ] [ ]� �

정비하다 라는 뜻이다 해당 문구가 이후 관용어구처럼 쓰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 . ,

여무로 판독이 확정된다 해도 그 의미가 진무와 상통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다‘ ’ ‘ ’ .

만 해당 관등을 품 로 봤을 때 관등 순서상 보다 합리적인 문구가 완성될, ‘ (15 )’

뿐더러 기존 문헌 사료와도 합치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

2.116 㫃 25.41
: :

( )

· ·
: :

그림< 5> 와 의 서체 비旅 振 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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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사안임을 표시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품 관등인 무. ‘

독 시해고기 품 인물 명에 대한 발령 또는 포상 조치를 작성하기보’(13 ) 1

다는 앞에 연결된 목간의 내용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해당 목간이 단일한 기능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목간과 함께 묶,

여서 하나의 공문서로 기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번 목간 의 성격2.4. 4 : ‘ ’書人

은 보통 글을 작성하는 사람 글을 읽고 쓰는 계층 등으로 해‘ ’ ‘ ’, ‘ ’

석된다 국내 사료에서는 전혀 존재를 파악할 수 없고. ,24) 신라 금석문에

서 다수가 확인되어 그 전말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 년 와 단양 신라 적성비 세기 중반>(524 ) < >(6 ),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년 를 보면 당시 신라의 공공문서는 서< >(561 ) ‘

인 이라 불리는 에서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유사 명칭으로’ . ‘

울주 천전리 각석 년 경주 명활성비 년’( /525 ), ‘ ’( /551 ), ‘ ’

대구 무술명 오작비 년 경주 남산신성비 제 비 년( /578 ), ‘ ’( 4 /591 ), ‘

경주 남산신성비 제 비 비 비 비 년 및 경주 남산신’( 1 ·2 ·3 ·9 /591 ) ‘ (

성비 제 비 비 비 년 등이 있는데 이는 해당 계층의 성격 또는2 ·3 ·5 /591 )’ ,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25)

국가 통치에 있어 행정관료는 필수 존재인데 이번 조사를 통해 백제,

목간에서 처음 그 존재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24) 고려시대 사료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사료인. �

에서 이 단 건만 확인되며 에는 이라는 표현‘ ’ 1 , ‘ ’� � �

이 압도적으로 나올 뿐이다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할 줄 아는 계층이 관료로서 갖는.

지위가 고대와 많이 달라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5) 경주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비편에는 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는 기‘ ’ .

존의 신라 금석문에서 보이지 않던 표현인데 현재 비편의 제작 시점 세기 중엽 이, (6

후 세기 중후엽 이후에 대해 이견이 있다 다른 신라 금석문을 고려했을 때/7 ) . , ‘

글을 쓰는 사람 과 글을 새기는 사람 이 분화된 현상을 반영한 명칭이 아닐( )’ ‘ ( )’

까 싶다 이러한 양상은 동시기 중원 왕조에서도 간취되는 부분으로 시기에 따라 동. ,

아시아에서 해당 계층이 어떻게 인지되었는지 추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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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에 표기된 백제 의 의의3. 官爵

백제 무관 체계 속의 소장군3.1. ‘ ’

동아시아 군제에서 소장군의 위상과 성격3.1.1. ‘ ’

번 목간에 적힌 을 단순히 과 대비되는 의 장군31 ‘ ’ ‘ ’

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시 동아시아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장군호,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으로부터 비롯된 장군직은 까지만 해도 이 아니어서 전·

쟁 시에만 설치되었다.26) 하지만 전한대에 이미 장군직이 된 것을

보면,27) 처음부터 장군은 단순히 지위와 명예를 표시하기 위한 칭호가

아닌 물리적 을 행사할 수 있던 관직이라고 봐야 한다, .

후한 초에는 이 발생하면 관할 구역의 태수 중랑장 교위 등이, ,

하거나 이 동원되었다 이때 가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지· .

만,28) 대부분은 조정에서 파견한 인사가 지휘권을 지녔다.29) 후한 말기

가 되면 지방 장관 및 호족들이 특정 관직을 자칭하거나 장군을 겸하기

시작한다 자연스레 지방 장관 보다 장군이 로서 성장하기에 유. [ ]

리한 신분으로 인식되었고,30) 조조처럼 군사력을 겸비한 공 을‘ ’ ‘ [ ]’

중심으로 의 즉 가 공론화되었다, .31)

동오 정벌 직전 에는 명의 자사 및 다수의 태수가 장군을(279), 17

26) 24, 1, “ , . : . :� �

, , , . · · · .

, · , , .”

27) 및 의, , 44. ,� �

쪽1993, 85~86 .

28) 쪽, , , 1961, 288~289 .� �

29) 의 행정조직 개편과 그 배경 인구 및 재정문제와의 관, ·

련성을 중심으로 , 119, , 2022.� �

30) 16, 1, , “ : ,� �

, , , .”

31) 24, 1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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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하면서 군부의 숫자는 백수십 개에 달했다.32) 통일 후 서진 대에서

들이 장군직을 겸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했다는 일화33)를 통해 장군호

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서진의 들.

이 거느린 수만의 병력은 왕의 난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8 ’ .

즉 해당 시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군호를 두고 혼란스러운 시기,

에 에 대한 포상의 수단으로 보거나34) 한대에는 이었다가

에 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35)은 무리가 있다 이후.

부터는 뿐만 아니라 개설을 통해 즉 정치행정 분야까지, ·

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36)는 등장 이전까지

존속했으며 특히 남조 왕조의 잦은 교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 다.

대에는 중앙군의 피폐와 장군호의 확산이라는 상호 모순된 현상

이 발생한다 품계에 따라 정연하게 자리잡은 장군호는 에서 처음. � �

보이는데 대장군을 비롯한 개의 장군호가 품에 걸쳐 편성되어 있, 93 1~8

다 에는 수차례 관제를 개혁하면서 장군호를 전통적인 관료 조직과.

분리하고 수백 개를 하였다 최상위의 극소수 장군직을 제외하면 정.

원이 없었기에 수많은 장군직이 병존하였고 관제에 없는 별도 장군호도,

수시로 되었다 이는 남조 후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사적 무장집단.

을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그 결과[ ] . ,

수백 개의 장군직을 차등적으로 재배치한 섬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37)

백제의 경우 세기 초반에 이라는 장군직이 등장하는데 기존의, 3 ,

32) 47, 17, , “ , . ,� �

, . , , , . ,

. , , , .”

33) 33, 15, , “ , .”� �

34) 쪽, , , 1956, 308 .の� �

35) , , 15,の と � �

, 1995; , , , 2002.� �

36) 로 본, , 38, , 1998. ‘� �

라는 용례가 아주 드물게 남조 말까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삼국 서진 초 이래로’ , ~

라는 용례가 압도적으로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 .

37) 의 와, ‘ ’ , 46,� �

쪽, 2012, 19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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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보제가 좌평좌장으로 개편되었으며 좌장은 평상시 국가 전체의· · ,

을 담당하다가 유사시 부병 연합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총사령관 역,

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한다.38) 그리고 근초고왕근구수왕대 세기 장- (4 )

군 의 존재를 보면 좌장 휘하에 각 제대별로 를 담당할 무관직

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기 동아시아에서 장군호를 포함한. , 5

책봉호가 광범위하게 유통된 점39)을 고려하면 수백 년간 독자적인 군사,

문화를 구축해 온 백제가 중원 왕조의 장군제 변화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사 기준으로 의 존재는 중국사에서 확인되지만26 ,

과 은 특정 시기에만 확인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해당 장. ,

군호의 사용 시점과 성격을 파악하면 세기 중엽 백제에서 소장, 6 군이

갖는 위상 또는 성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표 에서 보듯이 가장 먼저 등장한 소장군은 의 사1> ·� � � �

례이다 이 세운 전공을 언급할 때 이 등장하는데 정식 장군. ,

호인지 단순히 적장의 위계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 .

게 봤을 때 장군호로서는 의 마지막 황제 이 처음 출사했‘ ’

을 때 받은 무관직이 최초 사례이다 정확한 품계나 성격은 알 수(384) .

없지만 호 국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장군직과는 다르며 임시직으, 5 16 ,

로 볼 여지도 있다.

이후 수나라 년 반란 세력 중 하나인 에게 과11 (615),

명의 양자가 있었는데 에서는 형인 감릉을 대장군 동생인, 2 ,

왕웅탄을 소장군으로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식 관직명이 아니므.

로 여전히 상시 무관직으로서의 소장군은 보이지 않는다.

38) 정동준 백제 초기 관제 의 성립과정좌 우보 와 좌장 좌평제, ( ) - ( )· ( ) ( )·

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쪽( ) - , 70, , 2008, 123~130 .� �

39) 정동준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책봉호의 정치적 의미백제 및 남조 주변제국에 수여, 5 -

된 장군호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효원사학회 호 국의 고구려 책- , 52, , 2017; 5 16� �

봉과 그 의미 , 207, , 2024.� �

40) 중장군은 에 잠깐 등장했다가 남북조 시기를 거쳐 수대까지 등장한다 단, . ,

에만 등장하고 실제 이를 역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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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때의 은 크기를 뜻한 대중소의 하나가 아니라 위계를. , ‘ ’ ‘ ’

뜻하는 상중하의 하나로 인식됐었다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 대소장군 또는 상‘ ’ . ‘ · ’ ‘ ·

하장군처럼 상반된 개념을 이용한 장군호가 통상적으로 쓰였으며 중간적 의미를’ , ‘ ’

지닌 용어는 잘 쓰이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1) 95, , , “ , , , ·� �

· , , 에도 동.” � �

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2) Yantao Kuang, “Speculation on the Scribal Nature of the Shiji Based on Two Cases

of Misordered Slips in the Memoirs Section”, Journal of Singoraphic Philologies and

연번
중국
사26

장군호별 검색 수량
비고

장군 장군40) 장군

1 167 3 1(?) 등장의미 모호( )41)

2 326

3 345 3 1(?) 와 동일 사례� � 42)

4 620

5 631

6 301

7 79

8 184 (1)43)

9 94 (1)44)

10 135

11 1,124 245) 최초로 장군제가 체계화

12 799

13 254

14 1,343 1 출사 시 무관직(384)46)

15 426 247) 선비계 군사 전통의 가능성

16 795 1 의 별칭: (615)48)

무관직 등장 사 이외 사료(26 )17 738 1

18 214 2 조정 문서2·3 (924·925)49)

19 63

20 464 소장군 다수 확인 사 이외 사료(26 )

21 46 20 제도화된 상시 무관직 세기(10~11 )50)

22 54

23 208

24 238

25 202 4 음악 중 하나( ) 51)

26 534

표 중국 사에 수록된 대 중 소장군 사례 검토< 1>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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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제로서의 소장군은 여 년이 지난 년 과 년540 2 (924) 3 (925)

에 등장한다 의 이 을 합병한 뒤 그 나라의 관료를 흡수재. , ·

편하면서 출신에 따라 등에 임명하라는 조서가, ,

내려진다 소장군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세기 초반. , 10

에는 소장군이 무관직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소장군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시점은 이다 는. ‘

Legacies 1-2,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해당 열전을 통해 편찬 시 이미 원사료가 왜곡되었으며 이를2025. ,� � � �

가 답습했음을 논증한 연구가 있다 더불어 당시 좌우승상이 단순히 황제의 좌우 보. ·

좌관이라는 정태적 직함이 아니라 전선별 지휘를 분담하는 실전용 고위 지휘관이었,

다고 보았는데 전한 초기 관제에 대해서 재고를 요하게 하는 시각이다, .

43) 을 보면 사료에 따라 과 이 혼용되는데 당시 군,� �

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44) 에 따르면 양나라의 종실이었던 가 년 에 중장군에3 (529)� �

제수된다 남북조 시기의 혼란스러웠던 장군제 변화상을 고려했을 때 당시 중장군이. ,

라는 장군호가 실제 사용되기는 했던 모양이다.

45) 113, 19, , “ : , , ,� �

, , , , ,

, .”

46) 93, 81, “ . , . , ,� �

.”

47) 27, 22, , “� � , · · · , . ·

· , . , · · , ,”

48) 56, 6, “ , . ,� �

, .”; 105, 17, , “� �

, , .”

49) 14, , “ , ,� � , , ,

, .” 33, , 7, “ :� � � �

, , , ·

· , . , ,

동일한 내용이 에서도 보인다; , .” .� �

50) 19, 19, 2, “( ) 10 (1041),� �

, , · 이와 동, , .”

일한 내용이 같은 책 에도 실려 있다.

51) 63, 39, 3,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외 에 의 사례가 건, . , .” ‘ · ’ 1

보이지만 소장군과는 다른 개념이라 제외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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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궁장 부족 속국의 정치를 관장하고 은 주현의 조부, , , ,

군마를 관장한다’52)라는 원칙을 세웠는데 북면관에서만 다수의 소장, ‘-

군직이 확인된다’ .53) 또한 호 국 시기와 달리 요대에는 소장군을 역임, 5 16

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확인되어 이것이 임을 알 수 있다.

연간에 활약했던(969~979)· (979~983)· (983~1012)

의 ‘ ’,54) 년 의 서자24 (1006) ‘ ’,55)

초(1012~) ‘ ’,56) 초(1032~) ‘ ’57) 등이 모두 소장군을

한 인물들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세기 후반 세기 초에 요에는. 10 ~11

소장군이 상시 무관직으로 분명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58)

한편 앞서 공식적인 무관 체계상 북면관에만 소장군이 존재했고 남, ,

면관 에는 대장군과 상장군 장군 이하 등이 있었음[ ] , , 59)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년. . 4 (986), ‘

가 에 더해 제위소장군을 제수받고’ ,60) 년 과4 (1068)

52) 45, 15, 1, “ . · · ,� �

· , .”

53) 전병우 의 군사제도와 전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113, , 2019.� � � �

조를 보면 , , , ,

의 이 확인된다 또한, , , . ,

조를 보면 각 에 속한 내 에 속한,

에 속한 각 에 속한 이 확인된다, , .

54) 83, 13, “ , . ,� � .”

55) 91, 21, “ , , . 24 ,� �

, .”

56) 87, 17, “ , , . ,� � .”

57) 82, 12, “ , . ,� � . , ·

· , . , .”

58) 연간 북송에서 에게 황제의 근시직인 을 제수하는 일(1034~1038),

과 관련한 일화가 에 전한다 종친에게 처음에는 소장군을 제수했다가. ‘ ’� �

번 승진하면 절도사로 임명시키는 것이 정식 직제 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7 ‘ ’ [ ] .

당 또는 대 국 시기의 소장군 성격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북송과 요가 공5 10 , ( )

존한 시기에 두 나라에서 동일한 무관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9) 47, 17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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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가 아버지의 으로 세때 제위소장군을3 (1077) ‘ ’ 9

제수받은 기록61)을 보면 남면관에 속하는 제위와 북면관 계열의 소장‘ ’ ‘

군이 결합하여 포상적 관작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

즉 소장군은 북면관에서는 행정 장군 소장군 또는 군, ‘ ( )’ ‘

무대장군 상장군 장군 소장군 를 담당하던 직책( )’ 62)으로 남면관의,

무관 체계에 없는 제위소장군은 포상용‘ ’ 63)으로 이해할 수 있겠

다 이는 사 이외의 사료를 보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난다. 26 , .64)

문헌인 에는 가 에서 활동할 당시‘ ’(780~845)� �

의 직함을 로 적고 있으며,65) 연간 에 가(841~847) ‘ ’

올린 상소에는 이 등장하고,66) 대 국 문헌인 에는5 10 � �

60) 85, 15, “ , , 4 , ,� �

, , . , .”

61) 94, 24, “ , , ,� �

, , .”

62) 62, 31, , “ , , ;� �

김태순 관련 문제; .” · ( ), ‘ ’

고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요대 형법에 따르면 금, 38, , 2011. ,� �

지된 구역에서 사슴 사냥을 했을 때 등과 백성은 장 대 소장군은 장300 , 200

대 이하를 치게 했다 은 요 금대 종실 또는 귀족 호위. ( ) ~ , · ·

등에 종사하던 관리 등을 일컫는데 처벌 수위를 고려했을 때 비록 소장군이 무관직,

중에서는 말단이지만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63) , , 38-3,� �

논자는 실직과 별개로 위상 서열을 추가로 의미하는 과 특정 집단, 2020. ‘ ’

의 신분 등급 표시용 이 혼용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북 남면 모두에서 보,

이는 과 달리 은 북면관에만 편중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봤을 때.

의 제위소장군은 무산관보다 무직허품으로 분류해야 옳을 것이다‘ ’ .

64) 대소장군은 공식 이외에 수대· 의 사례처럼 사람의 별칭으로도 쓰였지만(�

)� 말과 같은 동물 이나 소나무 나무 등의 식물, ( ) · ( ,� � � � �

별자리 의 별칭으로도 쓰였다), ( ) .� � �

65) 4, , “ : ,� � ,

유면열전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없지만 연간 에.” , (827~835)� �

여러 차례 공을 세워 대장군이 되었다고 하니 만약 이 같은 직책을 맡았다면 년, 827

이전의 일화로 이해할 수 있겠다 소장군과 별도의 직함일 가능성도 있다. .

66) �全唐文 701, , “ ,�

의 를 담당했던 에는 본, . ” ·

래 정 품 명과 종 품 명이 배속되었는데 별도로 소장군이 등장한( 3 ) 1 ( 3 ) 2 ,

다 정식 직제인지 포상적 성격의 임시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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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이 되었다는 의 일화가 있다9 , ‘ ’ .67) 북송대 도교

류 서적인 에는 년 제위소장군에 임명된 이12 (871) ‘ ’� �

등장하고,68) 를 보면 년 과 함께 귀부2 (931), ‘ ’� �

한 실력자들에게 을 제수했다고 한다· .69) 그 외 송대

를 모은 등에도 소장군이 왕왕 등장하고 있어 흥미롭다.� �

이를 보면 소장군은 서연모용선비 당선비계 호한혼혈 후당사( ) ( ) (

타돌궐 요거란 북송) ( )· 70) 남송한/ ( )71) 시기에 걸쳐 등장하는 무관직이

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보이나 당대부터 무관직으로 자리.

잡아 요대에 비로소 정식 직제가 되었다 그리고 군왕의 에서 종실.

과 귀족으로 이루어진 친위조직 왕명 출납 및 검사 호위 및 각종 행정, ,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층 등으로 그 성격도 점차 변화되었다.72)

특히 송대 이전까지는 중원보다는 북방계 군사문화의 흔적이 더 많이,

확인된 무관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체 빈도수를 봤을 때 동아시아,

에서 흔치 않은 무관직이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67) 10, ( ), “ , , .� � 嵗

, .”

68) 121, , “ , ,� � .”

69) 170, , , “ , : , ·� � 逺

· · · , : , ,

· 관련 기사가 에도 실· .” ,� � � �

려 있다 후당 내부적으로 소장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 거란 측 귀부집단을. ,

위해 소장군을 채택했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70) 184, , (1056), “ , ,� �

, . , , , , .” �

213, , 3 (1070), “ , ; :�

, · · 원년 과 년, .” (1056) 2 (1

조칙을 보면 북송대에 소장군이 산관화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대057) , , ·

소장군이 상호 대칭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주목된다 세기 초 북송에서는 요. 11 ,

와 다른 개념으로 소장군이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277, “ ? , , ;� �

, , , 남송 이 올린.”

에 의하면 소장군은 종실 인물이 받는 관직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면 세기 초 소, , 12 ,

장군이 요뿐만 아니라 남송에서도 종실의 관직으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72) 시기가 지날수록 소장군의 접두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소장군의 의미

가 점차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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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내 북방계 군사문화 유입의 흔적3.1.2.

앞서 소장군을 북방계 군사문화의 영향이 강한 무관직으로 이해하였‘ ’

다 특히 년 모용영 이후 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관련 사례가. 384

확인되지 않다가 갑자기 세기 중반 백제 사비기 왕궁터에서 수습한 목6 ,

간에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살펴봤지만 장군의 상위 개념으로 를 더한 장군호는 중원 왕, ‘ ’

조에서도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하지만 표 에서 살펴봤듯이 처음부터. < 1>

또는 의 대칭 관계를 염두에 두고 와 를 장군호에 활용‘ ’ ‘ ’

한 사례는 요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73) 특히 중장군과 소장군이 상

대적으로 극히 적은 비율만 확인되는 데다가 북방 문화권에서만 그와,

같은 대칭 관계의 장군호가 확인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삼국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고구려와 신라에는.

처음부터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관작들이 존재했다.74) 고구려의 과

와 가 그러하며 신라의 와 와, , [ ],

가 그러하다.75) 이는 국가 초기에 존재하던 관작이 국가 발전 및 성장에

발맞춰 세부 기능에 따라 분화된 결과로 보인다 동시기 중원 왕조가 이.

미 세분된 관작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참작한다면 이러한 양상은 북,

73) 이는 과 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사에서 상장군의 사례는 건에 달하지‘ ’ ‘ ’ . 26 1,301

만 하장군의 사례는 단 건에 불과하다 장군보다 더 높은 관작으로서의 상장군 개, 9 .

념은 일찍부터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상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은, /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양자의 비율이 비슷해야 옳을 것이다 한편 상중하가 장군. . ,

호로 쓰인 사례가 한서 위서 수서 에만 나오는 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 .� � � � � �

74) 에서 부여의 군주를 로 부르고 에서 고구려 동천왕을 선우로 삼았다는,

의 기록을 보면 세기 이전 중원에서는 부여고구려도 선비 오환 동호 등, 3 · , ,� �

과 마찬가지로 북방 세력으로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흉노의 후예를 자. , [ ]

처한 신라 김씨 왕족과 마립간기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북방문화요소를 보면 양국

관제에 북방식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75) 이규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쪽 고구, , , 2021, 63~87 .

려 초기 관등인 사자가 분화하여 대소사자로 조의에서 변화한 형계 관등이 대소형/ , /

으로 나뉜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부 간 권력 구조의 변화 영토, 5 ,

확장에 따른 복속세력의 확대 등에서 찾기도 한다 그에 따라 관등은 대소의 구분을.

통해 왕 아래로 서열화하는 기능만 남게 되었고 관직을 설치하면서 소관 업무를 나,

누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이는 삼한 백제 신라도 비슷했을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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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 문화요소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76)

그에 반해 백제 관작에서만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다가 세기대에 흉5

노식 위호인 좌‘ ·우현왕이 갑자기 등장해 주목된다 종래에는 같이 등장’ .

하는 중국식 장군호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으며 대,

체로 흉노돌궐의 예를 들어 군사권을 장악한 군주의 근친이 임명된 자·

리77)라는 해석이 통용된 지 오래다 더불어 호 국 시기 여러 이민족. 5 16

이나 남조 등을 통해 백제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78)

그와 달리 흉노 멸망 이후에도 흉노식 위호선우좌현왕우현왕가 중[ · · ]

원에서 계속 사용되었으며 세기 전반 소멸을 계기로 대거 유입된, 4 2

유이민들의 관리통제 및 동아시아에서 권위가 높았던 흉노식 위호에 기·

대기 위함79)으로 보기도 한다.

즉 백제 고유의 무관직을 기반으로 세기대까지 중원의 장군제 및 흉, , 5

노를 비롯한 북방계의 위호관작 등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 세기대· , 6

에는 백제의 독자적인 군사 편제 및 그에 따른 지휘체계 등이 확립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단 세기에 걸쳐 남조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 , 5~6

었던 백제였던 만큼 북방계 군사문화의 비중이 고구려 신라에 비해 적,

었으며 오늘날 그 흔적도 소수만 남게 된 것은 아닐까 싶다, .

그 와중에 확인된 소장군이라는 장군호는 북방계 군사문화 및 백제와,

76) 갑골문에는 관직으로서 가 대구를 이루며 주례 의 조직을 보면/ , 6� �

등 급 관직이 확인된다 하지만/ , / , / · .

이후 에 정착한 군공수작 은 단순히 대소로만 위계를 나눌 수[ ] /

없을 만큼의 촘촘한 관작 체계였으며 한대가 되면 으로 위계를 표시하는 관, [ ]

행이 자리 잡으면서 대소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위진남북조 이후 수당대에 이/ . ·

르게 되면 품계별로 또는 로 위계를 나누어 십수 개의 관작이 체계화된/ /

다 즉 중국도 초기에는 대소로 양분화된 관작 체계가 있었으나 일찍부터 관작을 세. , /

분화한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고대 삼국과 병존할 무렵에는 그러한 흔적은 북방 유

목세력과 삼국에만 그러한 흔적이 남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77) 쪽, , , 1978, 68~71 .アジアの と� �

78) 정동준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쪽 임동민, , , 2013, 143 ; ( ),� �

백제의 와 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질서와 동아시아-5 - , �

쪽25, , 2018, 305 .�

79) 남소연 세기 백제의 좌 우현왕 수용 배경과 기능, 5 ( ) , 45,� �

쪽, 2023, 6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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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점이 다른 에 비해 적은 와중에도 꾸준히 지속한 양자 간 관계

성을 언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군사사적으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독과 도사를 통해 본 백제의 지방통치체제3.2. ‘ ’ ‘ ’

초기에 성립한 도독제에서 의 공식 명칭은 ‘( ) ’

으로 후한의 과 을 합쳐 도독독군으로 만들고 그 밖의 독, ‘ ’ ‘ ’ ‘ ’ ,

군 관직은 폐지한 결과였다 이후 서진과 동진도 이를 계승한다. .

조위 동진의 주군도독은 기본적으로 장군 또는 이 겸임하였으~

며 관할 범위 내의 주군현에서 인원과 군수 물자의 징발수송 등 을, ·

총괄하고 감찰사법에까지 미치는 권한을 가진 존재였다 더 나아가, · .

사령관으로서 예하의 모든 을 통괄했을 뿐 아니라 장군호,

를 칭함으로써 주군 병력을 거느린 주자사군태수 등도 군사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후한의 도독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 [ ] .

즉 의 방면군 장관이었던 도독은 인력물자군사 시설군사 요충, · · ·

지산맥하천 등 등을 포함한 도독구를 관할하고 있었고 이는 삼국( / ) , ~

시기 각국의 주요 군사력으로 존재했다.80)

한원 에 따르면 백제 왕성에는 부 항이 있었으며 외부에는 방이, 5 5 , 5� �

자리했다고 한다 각 방에는 적게는 명 많게는 명 내외의. 700~800 , 1,000

병력이 주둔했으며 달솔 품이 다스렸고 이를 중국의 도독과 동일시했, (2 ) ,

다 그리고 각 방은 개 내외의 군을 관할하였고 군현에는 도사를 두. 6~10 ,

었는데 이를 성주라고 불렀다고 한다.81) 이처럼 방을 관리했던 달솔을5

도독에 비견했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도사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화했는데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

교통로 를 통해 파견된 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백제에‘ [ ] ( )’ ,

80) , , , 2024.の と

81)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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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82)도 있다 하지만 백제 중앙. ,

정부에서 파견된 모든 도사가 백제만의 특수한 관직이었다면 중국 사가,

들이 이를 성주에 비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백제의 도사는 중앙에서. ,

파견된 지방관이라는 본래의 역할도 담당했지만 필요한 경우 특수한 임,

무를 수행하는 존재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번에 출토된 목간에 표기된 도독과 도사를 통해 사비기 중앙 정‘ ’ ‘ ’

부에서 해당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분명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독이 담당 을 총괄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행.

사했다는 점에서 세기 중반 백제의 지방체제 및 를 가늠하는 데에6

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서인의 의미3.3. ‘ ’

백제 목간에서 처음 등장한 서인이 오히려 비슷한 시기 신라 금석문‘ ’

에서는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에 반해 문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일단 국내 사료에는 용례가 전혀 없다 수백 년간, .

국가를 운영하면서 삼국에도 그에 종사했던 행정관료가 다수 있었을 텐,

데 정작 그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분명 의아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에 따르면. � �

당시 을 로 불렀는데 와 에서는 글을 작성‘ ’ ‘ ’ , ‘� � � �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각 건만이 확인된다’ 1 .

와 에는 각 건이 확인되는데 과 등3 , ‘ ’ ‘ ’� � � �

특출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일부는 곁에서 글을 쓰는 일‘ ’

을 맡은 직책 에 임명되기도 한다[ ] .83) 그리고 에는 이‘ ’� �

라는 표현 건이 확인되는데 벽에 글씨를 써서 걸거나 문서를(4 ) , [ ]

정갈히 베껴 썼던 것 을 보면 점차 이를 하는 계층 또는 집단[ ] , ‘ ’

82) 송기섭 앞의 논문, , 2025.

83) 44, 3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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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인식했음을 알려준다.

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에 이 확인되며 상소문을 써26 ‘ ’ , (� �

서 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의 과 옛 문헌을 강론하는 사람직책이) ‘ ’ ( )

라는 뜻의 도 보인다 와 부터는 글 읽는 계층선‘ ’ . ‘ (� � � �

비 이라는 의미의 이 처음 등장하고 에 이르면 군주의)’ ‘ ’ ‘� �

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비로소’ ‘ ’84)이 등장한다.

한편 일본 사료인 에 의하면 백제 창왕, � �

위덕왕 년 불사를 청하면서 법사와 각 분야의 장인들을[ ] 35 (588),

파견했는데 그때 서인으로 와 를 파견했다고 한다, .85)

일찍이 박사는 도서와 전적을 관리하는 한편 군주의 고문 역할을 담,

당했는데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문관 전문화된 교수직 특정 분야‘

의 전문가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렇게 봤을 때 근초고왕 대에 등장’ .

한 박사 은 자문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본다면 박사는 당시.

백제왕의 이었을 테고,86) 서인을 단순히 문서 업무를 담당하던 하

급 행정관료로만 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중국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인의 명칭이 변화했고 이는 그 성,

격의 변화를 동반한 결과라고 한다면 신라 금석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명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관련 사료가 처음 등장한.

만큼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다만 백제 행정. ,

관료 및 문서행정 체계에 대한 일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관 및 무관직과 함께 인사의 대상으로 서인이 등

장함에 따라 당시 또는 지방 행정에 대해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

게 되었다 문무관이 임명되어 발령 난다거나 그와 동반해 군대가 파견. · ,

84) 149, 99, , “ , : ,� �

, . ”

85) , “ , .� �

, .”

86) 이창현 세기 백제 운용과 그 배경, 4~5 , 132, , 2025,� �

쪽28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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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을 때 혹은 관계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을 때 서인으로 불리는 행정관,

료가 한데 묶여 인식됐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백제군이 단.

순히 무관상 하 지휘관 및 병사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 다층적( )

인 문무관 계층과 복잡한 편제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음을 방증한다.

맺음말4.

부여 관북리유적은 사비기 백제 도성 내 핵심 유적으로 최근 차 발16

굴 결과 점에 달하는 목간이 수습되었다 조사단은 목간의 수량국내, 329 . (

최대과 연대사비기) ( ), 최초로 발견된 삼국시대 사비기 백제,

행정문서가 갖는 포괄적 의의백제의 행정 체계 문화 전문지식계( , ,

층 등를 강조하였지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동안 사료에서만 봐 왔던) ,

백제 특히 무관직과 지방관직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

특히 고대 동아시아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소장군과 백제에서 처‘ ’

음 발견된 도독 에만 전하는 도사 등의 관직이 확인됐으며‘ ’, ‘ ’ ,� �

품 품 품 품 품 등 주로(8 ), (12 ), (13 ), (14 ), / (15 ?)

에 해당하는 관등이 보여 주목된다 기존에 백제에서 확인된 관품이.

대체로 의 솔계 관등덕솔 품 나솔 품과 의 덕계 관등대덕( /4 , /6 ) ( /11

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확인된 관북리 목간에 기재된 인물들이 당시)

각종 군정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던 집단이었음을 알려준다· .

이는 목간이 수습된 수로에 인접한 건물지의 성격하품 관등에 대한(

인사 관리 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 시기 특정 업무와 관련) , ,

된 관작과 관련한 인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일

수도 있다.87) 이는 세기 중반 백제의 인사 행정과 지방통치 문서행정의6 ,

87) 예를 들면 사비 천도 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관료 및 토착 집단으로부, (538) ,

터의 인수인계 등 사전 작업을 위한 실무진 다수의 발령 또는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관작 수여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관북리유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 ,

펴보고 판단할 문제이기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추론을 자제하겠다.



부여관북리유적출토목간을통해본백제 의용례와기능 기초적검토 · 신광철

실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목간의 판독과 기능 해석에는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예컨대 의 성격 및 그 역사적 배경 의 판독 문제‘ ’ , ‘ / ’ , 31

번 목간의 해석 등은 정식 발굴보고서와 후속 비교 연구를 통해‘ ’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 문제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관북리

유적 출토 목간이 백제 관작과 군정행정 운영의 실제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실증 자료임을 제시하는 데 우선적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

한 점에서 본고가 향후 백제 관제 및 고대 군사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

료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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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s and Functions of Baekje Official Ranks and Titles:

A Preliminary Study Based on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Gwanbuk-ri Site in Buyeo

Shin, Kwangcheol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sixteenth excavation at the Gwanbuk-ri site in Buyeo yielded 329

wooden tablets, the largest corpus ever recovered from a single archaeo-

logical site in Korea, among which a considerable number of Baekje offi-

cial ranks and titles were identified. Particularly noteworthy are rarely at-

tested offices such as Sojanggun ( ), Dodok ( ), Dosa ( ) and

Seoin ( ), together with lower-ranking titles including Sideok ( ),

Mundok ( ), Mudok ( ), and Jagun ( ).

Rather than seeking a definitive reconstruction of the entire Baekje sys-

tem of official ranks and titles, this article presents a preliminary examina-

tion of their uses and functions in the context of the mid-sixth century.

The Gwanbuk-ri wooden tablets provide important evidence for the oper-

ation of personnel administration, local governance, and documentary prac-

tices in Sabi-period Baekje, while also furnishing an empirical basis for

supplementing interpretations previously based primarily on transmitted

texts. They also offer valuable new clues for the study of Baekje military

institutions and, more broadly, ancient military history.

Keywords: Baekje, Gwanbuk-ri site, wooden tablets, military institutions,

Sojanggun ( ),小將軍 Dodok ( ),都督 Dosa ( ),道使 Seoin ( )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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